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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슈

대형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

연료 효율성 제고 개발

(참고 : ‘On Going Development of Heavy-Duty Vehicle GHG / Fuel Economy 

Standards’, ICCT, 2012.10)

￭ 세계 주요국에서 대형 트럭에 적용되는 효율성 규제는 이미 존재함

￭ 2020년 이후의 트랜스미션, 하이브리드, 타이어 등에서 규제 방향이 제시됨

 개요

● 앞으로 대형 트럭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

 - 일본이나 미국, 중국 등에서 대형 트럭 이산화탄소 기준의 조기 적용으로 이

산화탄소 발생의 증가세가 이미 둔화되었으며, 향후 트럭의 효율성을 제고할 

경우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은 더욱 확대될 것임

● 규제와 주요 기술의 결합 방향은 주로 다음의 부문에서 이루어질 것임

 - 트랜스미션 기술 및 하이브리드 기술

 - 타이어와 공기역학적 측면의 결합 및 트레일러의 공기역학적 측면

●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음

 - 운전자에 대한 훈련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. 운수회사의 낮은 기술수

준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야 함

 - 신기술 채용에 따른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주시해야 하며, 제

시되는 기술과 현실적인 운용과의 괴리 역시 감안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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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 주요국에서 대형 트럭에 적용되는 효율성 규제는 이미 존재함

●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11개국 대부분 자동차 효율성과 관련된 기준을 

가지고 있으며, 일부 국가에서는 트럭에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

 - 미국의 경우 2015~2020년 동안에 30~50%의 효율성 증대를 이룰 수 있을 

것으로 전망

 -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하이-루프 캐빈으로 교체할 경우 2010~2017년 

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→ 72gCO2/ton-mile로 줄어들 수 있음

부품별 2015~2020년 간 효율성 증대 예측

● 세계적으로 대형 트럭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의 여지는 매우 높음

 - 일본이나 미국, 중국 등에서 대형 트럭 이산화탄소 기준의 조기 적용으로 이

산화탄소 발생의 증가세가 이미 둔화

 - 트럭의 효율성을 제고할 경우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은 더

욱 확대될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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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주요국의 대형 트럭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및 예측

 2020년 이후의 관련 규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

● 시험 절차와 관련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

 - 시뮬레이션 vs 실제 시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

 - 엔진과 관련된 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것인가

 - 차량 전체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한가

● 규제와 주요 기술의 결합 방향

 - 트랜스미션 기술

 - 하이브리드 기술

 - 타이어와 공기역학적 측면의 결합

 - 트레일러의 포함 여부

● 국제 공조 측면의 방향은 다양한 국가에서 상이한 테스트 절차를 어떻게 통합

할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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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표준의 제정 관점에서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음

 - 정부와 업계의 이해가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가능성은 존재함

 - 엔진의 경우 일본, 중국, EU는 표준에 포함되지만, 미국의 경우 별도의 엔진 

기준을 둠

 - 트랜스 미션의 경우 중국과 EU는 표준에 포함되지만, 일본의 경우 일부 가능

하고 미국은 표준 규정과 별도로 선택 가능함

 - 하이브리드 기술의 경우 EU는 포준에 포함되지만, 미국은 표준 규정과 별도

로 선택 가능하며, 일본과 중국은 규정에 없음

 - 공기역학 및 회전 저항성의 경우 EU와 미국은 표준에 포함되지만 중국은 유

체역학만 가능하며 일본은 규정에 없음

● 차량 전체에 대한 테스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

 - 샤시를 포함한 차량 전체에 대한 테스트는 차량 설계단계부터 가능함

 - 트랜스미션이나 하이브리드 기술을 포함한 테스트가 가능함

 - 그러나 관련된 자본투자나 운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, 테스트 절차에서 비

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

● 트레일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예상될 수 있음

 - 공기역학적 측면에서 표준 트레일러와 최적화된 트레일러는 다음과 같은 효

율성의 차이가 존재함

    ∙ 시속 50km에서 공기 저항의 40%가 개선됨

    ∙ 시속 88km에서 공기 저항의 70%가 개선됨

 - 트레일러 최적화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

    ∙ 정속주행시 4%의 공기역학적 개선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1%의 연료 절

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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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레일러 최적화의 방향

 기술을 시장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

있는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음

● 많은 효율 제고 기술에 다양한 비용 측면을 고려해

야 함

 - 사회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는가

(에너지 절감 > 개선 비용)

 -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에 따른 비용이 0 이하여야 함

●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

열거할 수 있음

 - 운전자에 대한 훈련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

 - 운수회사의 낮은 기술수준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야 함

 - OEM 방식은 첨단 기술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음

 - 신기술 채용에 따른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발생

 - 신기술이 주는 이점에 대한 낮은 관심

 - 제시되는 기술과 현실적인 운용과의 괴리




